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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 풍요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100세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으나 현재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은 65세에 은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성인의 제2의 경력개발로 
창업의도를 제고하기 위해 창업의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지원방법으로서 기업가정신, 사회적 지원, 창업멘토링
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나, 21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319명만 선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신뢰도 검정,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기업가정신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가정신 중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지지
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할모델과 멘토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혁신성→창업효능감→창업의도, 롤모델→창업효능감→ 창업의도, 멘토→ 창업효능감→ 창업의도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 중심어 :∣창업멘토링∣사회적 지지∣창업의도∣ 

Abstract

Economic abundance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led to an aging society with an 
average life expectancy of 100 years, but retiring from the labor market at the age of 65 has become 
more difficul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mentoring as an effective support method to increas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an adult's second career development.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340 adults, but only 319 were selected because 21 were 
judged to be inappropriate. For statistical analysis, SPSS 18.0 was used, and reliability test,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hypothesis testing.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s of adult 
entrepreneurship factors on entrepreneurship, it was found that among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initiativ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ship.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was found that family support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t was found that role models and mentors 
had a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urth, as for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fficacy, there wer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f innovativeness → entrepreneurial 
efficacy → entrepreneurial intention, role model → entrepreneurial efficacy → entrepreneurial intention, 
mentor → entrepreneurial efficacy → entrepreneurial intention. 

■ keyword :∣Entrepreneurial Mentoring∣Organizational Support∣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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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창업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개인의 실업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되었다[1]. 오늘날 세계
는 실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2], 기업가정신 증진 노력
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새로
운 조직을 만들어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기 때
문이다[3]. 

이에 따라 직업선택의 대안으로 창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계획된 행동이론(TPB)[4]을 기반으
로 한 연구결과들은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
적이며 결과적으로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는 기업가 정신이 창업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왔다[5]. 정부는 기업가정
신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
업부를 통해서 창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 관련 다양한 정
책과 달리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창업 실패 시 경험
하는 부정적 인식도 높아 창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잠재적 창업가는 창업과정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들을 경험하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도전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업가
는 역경과 좌절의 상황에서 긍정적 태도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와 창업 경
험자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한편, Bullough et al.(2014)는 기업가적 능력을 믿
는 예비 창업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업가적 의도를 
개발하기 위해 탄력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6]. 이러한 
기업가적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은 개인이 받는 사회적 
지지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사회적 
지지가 주어진 환경에서 필요한 회복력을 개발할 수 있
으므로, 개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회복력 요소임을 주장
하였다[7]. 

창업이 가진 성공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개인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는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지지[8]을 필요로 하며, 사회
적 지원이 창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탐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주로 정서적 지원

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사회적 지원의 다양한 역
할 중 창업의 지지는 위험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
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멘토는 실질적인 경험을 갖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
가 주는 긍정적 영향력이 검증되어 왔다[9]. 이러한 사
회적 지원은 창업효능감을 증가시켜[10], 창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창업에 대한 실패와 관련해서 사회적 인
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창업의 경력을 추구하는 경
우 가족과 동료의 지원보다는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에서 정서적 지원 이외의 전
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사회
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 대상은 주로 대학생을 초점으로 
진행되어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창업경력 등이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성인의 경
우에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사회적 지지인 멘토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위기와 코로나 위기 등 직장의 안정성이 빠
르게 붕괴하고 있어 직장인들은 평생고용에서 자기고
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창업의도와 관련
된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제공하였지만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
니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발현시키는 다양한 영향요인
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학교 내의 멘토
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기업가정신, 
사회적 지지로 가족과 동료 이외에 멘토의 역할을 중심
으로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배경

1.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은 혁신의 실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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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초기에는 기업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960년대 
기업가정신 연구는 기업가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
었다. 그 이후 벤처기업과 별개로 독립적인 연구 분야
로서 기업가정신 연구가 부각되었다[11]. 기업가정신 
연구는 Miller(198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12], 
Covin, Slevin(1989)에서 체계화되었으며[13], 그 이
후 많은 연구자에게 그 영향력이 검증되어 왔다. 개인
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기업가들의 특성이 무엇이며, 창
업가와 비창업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행
동과학과 심리학적 접근법이 활용되었다[14]. 

오늘날 기업가정신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발휘할 수 있는 자기혁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구속받지 않고 기회가 발견되면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신이다[5]. 그러므로 개
인이 기업가적 경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기업
가정신 연구의 초점이었다. 실제로 창업의도가 창업의 
예측 자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가의 창업의도 예
측하는 요인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15]. Peterman, Kennedy(2003)은 기업가정신 프로
그램 참여가 창업의도를 높여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6]. 

최양림, 하규수(2012)는 기업가정신 중에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다고 하였다[17]. 
하규수, 윤백중(2011)는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업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실증했다[18]. 
김정곤, 양동우(2016)도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혁신
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변수임을 검증하였다[19]. 이에 따라 본 연구
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지지와 창업의도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조언, 안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식된 신념과 기
대를 의미한다[20]. 사회화 접근법은 창업의도가 기업

가적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가 
사회화 모델[21]은 기업가가 되기 위한 선택이 성향과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가족 및 동료와 같
은 사회지지가 정보,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 중요한 자
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결국 사회적 지지가 기업가의 
역할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1]. 

사회적 지지 유형은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학교 네트
워크 및 동료로 분류되어 연구되어 왔다[22]. 
Levesque(2014)은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지원(예: 유
형 자원, 물질적 지원), 평가/정보 지원(예: 조언, 지도, 
피드백), 정서적 지원(예: 보살핌의 표현, 가치, 공감, 애
정) 재정 지원(예: 대출 또는 선물 형태의 재정 지원)의 
형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23]. 이러한 사회적 지지
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가적 의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적, 정서적 지원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8]. 가족지지는 부모가 규범, 사회적 자본 및 금
융자본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
실이 밝혀졌다[24]. Buang & Yusof(2006)는 가족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더 도전적인 직업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경력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25]. Welsh et 
al.(2014)는 가족 구성원이 기업가에게 종자 자본을 제
공하고 청소년 자금의 외부자원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8]. Nanda & 
Sørensen(2010)은 동료가 스타트업 직업 선택에 미치
는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기업가 부모는 없지만, 기업가 
동료가 있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22]. Turker & Sonmez(2009)의 연구에서 사
회적지지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26]. 마찬가지로 Molino et al.(2018)
은 사회적 지지와 창업의도간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
고했다[27]. 조한준, 최대수, 성창수(2020)은 사회적지
지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28].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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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

창업에 있어 멘토는 경력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
하는데 후배 및 제자 등을 지원하는 경험 많은 기업가
가 참여하는 기업가적 사회화의 한 형태이다. 멘토란 
멘티에게 조직과 직무에 관해 많은 기술을 전수하고 상
담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며, 
이를 통해 멘티가 승진하도록 영향력을 생산하는 사람
으로 정의된다[9]. 

멘토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더 많고, 더 성공적이며, 
경력이 더 길고, 삶의 경험과 전문지식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료와 다르다.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리더십 개발 및 경력 기회를 
촉진하는데 멘토십의 중요성을 지적했다[29]. 멘토십의 
일부 혜택은 멘토가 스스로 기업가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예전에는 멘토를 선배나 경험 많
은 연장자로 의미하기도 하였으나, Noe(1988)가 멘토
를 ‘연장자’로 제한한 점에서 탈피하면서 멘토의 역할이 
확대되었다[30]. 

멘토는 제자의 전문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제자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코칭, 역할 모델링, 경험 
공유, 실습, 자원 및 네트워크 확보 지원 및 정보제공이 
포함된다[31]. 이러한 프로세스는 잠재 기업가의 기술
을 향상해 기회인식 능력과 행동 효율성을 향상한다. 
이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태도를 더욱 향상한다[32]. 그
러므로 멘토는 결과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3]. 

Kram(1983)은 멘토 기능으로 경력개발 기능, 심리‧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으며[34], Burke(1984)는 Kram 
(1983)의 멘토 기능을 기초로 경력개발 기능, 심리‧사회
적 기능, 역할모델 기능으로 분류하였다[35]. 역할모델 
기능은 멘토링의 과정을 거치면서 멘토는 효과적인 행
동방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알려주며, 멘티는 평소 지
향하는 바람직한 역할수행에 효율적인 측면을 높이는 
기능을 의미한다. 즉 역할모델 기능은 멘토링을 통해 
멘티가 멘토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닮아가고자 하는 
상호작용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36].

창업활동에서 창업 멘토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창업
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9]. 창업멘토와 창업의도의 관계를 규명한 대다수 선
행연구에서 멘토의 역할모델 기능은 창업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37][38]. 조한
준, 최대수, 성창수(2020)은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에 참
여한 대학생들을 대상 결과 창업 멘토링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박
수용 외(2013)은 멘토 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
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37]. 유병준, 전성민, 
석민성(2018)은 멘토 기능은 창업멘토링 만족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38].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창업멘토링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선택, 노력 수준 및 인내를 결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수행 행동
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39]. 
Markman, Baron, & Balkin(2005)은 자기효능을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기술 및 역량을 소집
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40].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39]. Zhao(2005)은 창업효능감은 창업
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도
전과 위험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하며 불확실한 상황
을 극복하고 창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자기 믿음이라고 하였다[41]. 그러므로 창업자
에게 창업효능감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Markman, Balkin, & Baron(2002), Zhao, Seibert, 
& Hills(2005)은 최소한의 창업효능감이 없다면 잠재
적인 기업가들의 창업 동기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40][41]. 강제학(2016)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과
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42], 이은진 외(2020)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 
기홍석(2020)의 연구결과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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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44]. 

기홍석(2020)은 자기효능감은 선천적인 성격에서 발
견할 수 있으며, 후천적인 노력과 환경으로 개발될 수
도 있을 것이다[44]. 후천적 개발의 방법 중에는 가장 
많은 방법으로는 경험과 학습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멘토의 역할은 후천적인 창업효능감을 개발하는 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Renzulli et al.(2000)은 
가족의 지지도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10]. 즉, 가족의 지지는 예
비창업자에게 창업 과정에서 자신감과 책임감은 물론, 
목표달성을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창업효능감을 높게 형성하는 토대의 기능
을 할 수 있다. 정신박(2013)은 창업자기효능감은 사회
적 지지와 창업의도간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김명숙, 박태경(2019)은 창업효능감은 
가족지지와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도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조한준, 최대수, 성창수
(2020)은 창업멘토링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며,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의 관계
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8]. 이러한 결과는 궁
극적으로 창업의도를 높이고 향후 실제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창업효능감의 제고가 중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4;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5; 창업효능감은 사회적지지가 창업의도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6; 창업효능감은 멘토기능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가설 1;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혁신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 진취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가족지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동료지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멘토링기능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롤모델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2: 멘토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4-1; 창업효능감은 혁신성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4-2; 창업효능감은 진취성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5; 창업효능감은 사회적지지가 창업의도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5-1; 창업효능감은 가족지지가 창업의도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5-2; 창업효능감은 동료지지가 창업의도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6; 창업효능감은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6-1; 창업효능감은 롤모델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6-2; 창업효능감은 멘토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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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설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사회적지
지, 창업멘토링, 창업의도, 창업효능감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여 각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
를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측
정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선행연구[13]를 참고로 구성요소는 혁
신성, 진취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
디어, 획기적인 방식 등으로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
로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에 대해 측정하였다. 진취성은 목표
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행동을 하
는 낙관적인 사고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새로운 도전
에 대한 두려움, 목표에 대한 추진력, 적극적인 문제해
결 방안에 대해 측정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선행연구[45][46]를 바탕으로 가족지지
와 동료지지로 분류하였다. 가족지지에 대한 질문은 가
족이 제공하는 용기와 격려, 긍정적 태도,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동료지지는 내가 선택한 일과 일 이야기, 어려움에 대
한 도움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창업멘토링은 멘토와 창업역할모델 두 가지로 분류
하였다. 멘토의 경우는 Colley(2002)의 수단적, 도구적
인 지원 및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지원으로 일방적인 관
계가 아닌 상호존중과 협력의 관계라는 정의[47]를 바
탕으로 선행연구[34][35]를 참고로 사업관련 전문적인 
자문, 창업경험에 관한 조언과 격려 등의 정서적 지원

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였다. 창업역할 모델은 선행연구
[34][35]의 연구를 바탕으로 역할모델은 기능적으로 창
업의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이상
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사업가, 
사업으로 성공한 모델에 대한 학습 등의 내용을 측정하
였다. 멘토는 실질적인 창업에 관한 창업의 경험, 창업
의 문제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조언을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측정하였다.

창업효능감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정의되었으며, 기홍석(2020) 의 연
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업에 대한 성
공 자신감, 사업능력, 창업과정에서 문제가 부딪치면 극
복할 자신감 등을 측정하였다[44]. 

창업의도에서 의지는 행동을 예측하는 계획된 행동
이론(TPB)[4]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창업을 
선택하려는 개인의 욕구로서, 창업에 대한 행위의 의도
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48]를 기반으로 하
였으며, 창업가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은 Veciana et 
al.(2005)의 연구[49]를 참고로 하여 미래 사업할 의향, 
5년 이내에 사업을 할 의도,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
획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성인 조
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성별, 나이, 교
육 수준, 직업, 소득, 업무 경력을 명목척도와 비율척도
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제2의 경력개발의 관심과 고민
을 하는 3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
사 방식으로 2021년 5월 1일부터 20월까지 약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총 340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
이 누락되었거나 작성 내용이 불성실한 21부를 제외하
고 유효한 설문 결과 31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타
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설
문 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 크론바흐 알파계
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은 다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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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BK(Baron & Kenny)[50]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148 46.4
남성 171 53.6

연령

30대 72 24.2
40대 77 25.9
50대 109 36.7

60대 이상 39 13.1

교육 수준

고등학교 22 6.9
전문대학 26 8.2

학사 114 35.7
석사이상 157 49.2

직업

전문직 84 26.3
사무직 86 27

서비스직 38 11.9
무직 38 11.9
기타 73 22.9

소득

250만원 이하 41 14.3
256-350만원 이하 88 30.7
351-500만원 이하 59 20.6

501만원 이상 99 34.5

업무 경력
10년 115 37.3

11-20년 85 27.6
21년 이상 108 35.1

2. 타당성과 신뢰도

본 연구의 측정 도구의 타당성 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Rotation)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4 이상만 추출
하였다. 최종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8개 차
원으로 요인이 분류되었으며, 요인의 누적분산은 
75.40%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검증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KMO 값이 
0.923, x²= 7613.030(p<.001)로 나타나 분석의 타당

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부적합한 변수를 제거하고 
남은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확인하였으며,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
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가 0.6 이상으로 
확인되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타당성과 신뢰도 검정
구 분 1 2 3 4 5 6 7 8

창업의도2 .865 .226 -.001 -.019 .146 .190 .081 .055
창업의도1 .810 .182 .051 .043 .259 .187 .078 .202
창업의도4 .797 .280 .020 .057 .267 .191 .092 .140
창업의도3 .796 .287 .036 .004 .188 .223 .107 .048
창업의도5 .779 .147 .041 .032 .271 .161 .042 .272
혁신성3 .210 .823 .052 .097 .177 .115 .111 .033
혁신성2 .213 .822 .066 .032 .055 .124 .142 -.023
혁신성1 .248 .786 .056 .031 .121 .122 .133 .032
혁신성4 .209 .713 .064 .005 .226 .190 .044 .167

동료지지3 .082 .096 .847 .234 .057 .078 .076 -.037
동료지지1 .070 .043 .844 .222 .080 .070 .090 .000
동료지지2 .034 .123 .829 .234 .168 .118 .017 -.002
동료지지4 -.061 -.013 .739 .188 .080 .204 .072 .047
가족지지2 .055 .046 .200 .859 .128 .122 .089 .012
가족지지1 .021 .105 .227 .849 .096 .139 .017 .008
가족지지3 .061 .095 .271 .845 .064 .100 .056 .038
가족지지4 -.075 -.140 .383 .620 -.015 .020 .212 .175

창업효능감1 .375 .186 .190 .080 .745 .200 .119 .086
창업효능감3 .386 .212 .143 .035 .744 .155 .199 .147
창업효능감2 .414 .265 .072 .138 .732 .179 .066 .017
창업효능감4 .209 .130 .168 .167 .693 .199 .321 .111
창업멘토3 .226 .181 .203 .128 .091 .789 .207 .053
창업멘토1 .267 .223 .170 .069 .234 .746 .086 .052
창업멘토2 .237 .146 .315 .172 .107 .687 .214 .099
창업멘토4 .280 .109 -.019 .173 .277 .531 -.108 .124
진취성1 .120 .132 .079 .105 .214 .197 .777 .025
진취성2 .127 .263 .157 .149 .169 .063 .748 -.002
롤모델3 .230 -.115 -.056 .061 .030 -.070 -.054 .828
롤모델4 .224 .303 -.010 .076 .121 .304 .061 .548
롤모델1 .113 .235 .131 .043 .181 .292 .093 .476

Eigen Value 4.412 3.342 3.305 2.949 2.841 2.668 1.610 1.493
% of 

Variance 14.707 11.141 11.018 9.829 9.470 8.893 5.368 4.976

Cumulative 
% 14.707 25.849 36.867 46.696 56.166 65.058 70.427 75.402

신뢰도 .92 .87 .84 .75 .72 .81 .69 .79

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 멘토링이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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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였다. 가설검증 이전에 다중공선성진단을 위
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s)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10 이상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
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분석방
법으로 검증하였다[50]. 매개회귀 방법은 1단계에서 독
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2단계
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다. 3단계에서는 독립과 매개변수를 함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
며 독립변수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작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β값이 감소하되 여전히 유의
하면 ‘부분적 매개효과’이고, β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라고 한다.

Baron & Kenny(1986)의 1단계인 창업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연령, 직업이 유
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적을수록 창업효능감이 증가하였으며, 직업은 사무직보
다 기타인 경우에 창업효능감이 증가하였다. 모형 2에
서는 성별은 정(+)의 영향과 직업은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
이 창업효능감이 높았으며, 직업은 사무직과 무직인 경
우 창업효능감이 증가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
취성 모두 창업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었으며, 창업 멘토가 창업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p<.05, **p<.01, ***p<.001, 기준변수 : 성별(여성), 직원(기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업무경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었으며, 연령과 직업은 부(-)의 영
향력, 업무경력은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어 연령이 
적을수록, 직업은 사무직과 무직보다는 기타인 경우, 업
무경력이 적을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하였다.

모형 2에서는 직업이 창업의도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과 무직보다는 
기타인 경우 창업의도가 증가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혁
신성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었으
며, 창업 멘토링의 기능에서는 롤모델과 멘토가 창업의
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직업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보다는 기타인 경우 창업의
도가 증가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성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었으며,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는 창업의도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멘토링의 기능에서는 롤모델
과 멘토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창업효능감 매개효과 검증
구분 1단계 2단계

b β b β
(상수) 16.741 1.498 　
남성 1.250** .197 .708* .112
연령 -.048* -.154 -.025 -.082
학력 .251 .068 .008 .002

전문직 .302 .042 -.181 -.025
사무직 -1.916*** -.277 -.914* -.132

서비스직 -.362 -.038 -.107 -.011
무직 -1.324 -.123 -.175 -.016
소득 .000 -.062 .000 -.010

업무 경력 -1.121 -.058 -.328 -.017

혁신성 .194*** .193
진취성 .562*** .253

가족지지 .016 .013
동료지지 .090 .070
롤모델 .119 .073
멘토 .304*** .294
F 4.968*** 17.926***
R2 .155 .532

Adjusted R2 .124 .502
R2의 변화량 .155 .376

Durbin-Watson 2.262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상수) 18.179 -.566 　 -1.589 　
남성 1.524* .153 .588 .059 .071 .007
연령 -.035 -.072 -.021 -.044 -.002 -.004
학력 .600 .104 .001 .000 -.005 -.001

전문직 .616 .054 .027 .002 .130 .011
사무직 -2.930** -.270 -1.336* -.123 -.707 -.065

서비스직 -.168 -.011 .061 .004 .131 .009
무직 -3.858** -.230 -1.738* -.104 -1.654*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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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분석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혁신성과 창
업멘토링은 1단계, 2단계 검정과정에서 1단계 종속변
수(창업효능감)와 2단계 종속변수(창업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모형(창업
의도)에서 매개변수와 같이 투입되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매개효과분석에서 혁신
성과 창업멘토링의 롤모델과 멘토는 비표준화회귀계수 
값이 1단계 값보다 작게 나타남으로써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효과를 부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과 창업멘토링의 롤모델과 
멘토는 창업효능감을 부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
을 미침에 따라 직접적으로 창업의도에도 영향을 미치
지만 간접적으로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의 설명력 R2는 .182로 나타났으며, 모형 2의 
설명력 R2는 .531로 나타나 모형1보다 설명력이 
34.9%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모형3의 설명력 
R2는 .630로 나타나 모형2의 R2 설명력보다 
9.9%(p<.001) 증가하였다. 매개변수인 창업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회귀분석 모형1 ∼모형 3의 결과 
R2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혁신성과 창업멘토
링의 롤모델과 멘토는 창업의도와의 영향력에서 창업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26]의 매개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Sobel 
Test는 Z값이 ±1.96을 기반으로 ±1.96보다 크거나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며, 매개효과는 통계적 95% 신

뢰수준을 기반으로 유의성을 판단한다(Sobel, 1982). 
창업효능감에 대한 Sobel Test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
성→창업효능감→창업의도, 롤모델→창업효능감→ 창
업의도, 멘토→ 창업효능감→ 창업의도의 가설이 채택
되었다. Sobel Test의 확인 결과 Baron & 
Kenny(198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5. 창업효능감의 Sobel Test 결과
연구 가설 Sobel Test 채택여부

혁신성→창업효능감→창업의도 3.29121578 채택

진취성→창업효능감→창업의도 -0.9371576 기각

가족지지→창업효능감→창업의도 -1.87990164 기각

동료지지→창업효능감→창업의도 -0.7959305 기각

롤모델→창업효능감→ 창업의도 3.56317841 채택

멘토→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2.77085411 채택

Ⅴ. 결론

본 연구는 3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멘토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창업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요인 중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
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
치는 중요성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기업
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이 새
로운 벤처 창출과 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선행연구[20]와 차별된 결과이다. 김명숙, 박태
경(2019)은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
게 가족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고려 요인일 
수 있다고 하였다[46].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사회
적지지 중 가족의 지지는 창업활동에서 대표적인 지지
로 알려져 왔으나 성인의 경우에는 가족의 지지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모님이나 가
족 등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창업의 태도나 의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창업에 대한 사회
적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

소득 .000 -.080 .000 -.042 .000 -.036
업무 경력 -1.623 -.054 .102 .003 .309 .010

혁신성 .430*** .273 .286*** .181
진취성 .238 .068 -.168 -.048

가족지지 -.174 -.090 -.180* -.093
동료지지 -.021 -.010 -.084 -.042
롤모델 .611*** .234 .511*** .196
멘토 .502*** .309 .287** .177

창업효능감 .719*** .461
F 5.920 17.602 24.731
R2 .182 .531 .630

Adjusted R2 .152 .501 .605
R2의 변화량 .182 .349 .099

Durbin-Wats
on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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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국내 창업 생태
계에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창업 초기에 가족의 지지가 없다면 창업과정에서 발
생하는 스트레스나 1차적 도움의 원조를 받지 못하여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
족지지를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성인의 경우에는 전
문적인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멘토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창업 멘토에서 역할모델과 멘토의 기능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연구결과 창업멘토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을 계속해 발달시키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
실적으로 전문적인 창업 멘토에게 장기적으로 케어를 
받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현재 K-ICT 창업 멘토링 센터, 창업진흥원, 국토교
통부 등에서는 전문 벤처 CEO 출신 멘토단의 멘토링 
및 실전 창업 교육, 투자유치 지원, 중견·대기업과의 비
즈니스 협력 등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
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경영 
멘토링과 수출 마케팅 등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로 인
해 창업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보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경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나이 제한이나 일정 시기에
만 참여가 가능한 모든 성인이 참여하기에는 제한적이
다. 초기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창업 멘토로
부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넷째,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과 멘토의 역할모델과 기능과 창업의도
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창
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홍석(2020)의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44]. 또한 자기효능감이 여성 창업
의도를 예측하는 멘토의 역할모델 노출(역할모델의 수
와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모델과의 상호작용)의 강도와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규명한 연구결과
[51]를 지지하고 있다. 

그동안 창업 관련 이론적 논의에서 멘토의 역할과 기
능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본연구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멘토의 중요성이 규명
되었으므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으로 멘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연구결과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성인의 기업가정신
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성장했다. 한
국 정부와 교육 부문 역시 학생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
소기업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당시 사단법인 한국창
업보육협회)은 2002년부터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을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비즈쿨' 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현재 청소년 비즈쿨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
업 교육, 창업 동아리 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
학 역시 혁신과 기업가정신 관련 다수의 수업과 이벤트
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세부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
요하다.

한편,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멘토의 역할 모델과 
기능의 긍정적인 효과는 모든 개인에게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이질성
은 창업효능감의 매개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성인의 경력개발로 창업을 선택하
기 위해서는 창업의 부정적 인식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을 떨치고, 다양한 창업 역할 모델을 활용하여 창업효
능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창업 멘토링이 적극적으로 활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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